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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백두대간수목원 ‘숲 속에서 온 편지 
구상나무 이야기’ 특별전시회 개최
- 6월 17일부터 2026년 4월 5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서 -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6월 17일부터 오는 

2026년 4월 5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2층 특별전시실에서 

‘숲 속에서 온 편지 구상나무 이야기’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유한킴벌리는 2021년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업

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  이를 계기로 전국 구상나무 자생지에 대한 공동 수집과 조사를 벌이고 

있으며, 오는 2030년까지 5핵타르(ha)의 ‘구상나무 보전 숲’을 국립백두대

간수목원에 조성할 방침이다.

  이번 전시에서는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구상나무를 보전하기 위해 한

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유한킴벌리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

구상나무 보전사업 등을 볼 수 있다.

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규명 원장은 “수목원과 기업, 미래세대와의 협업을 통

해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을 알리는 전시를 준비했다”고 말했다.

  이 원장은 “구상나무 외에도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침엽수 보전을 

수행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”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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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6월 17일부터 2026년 4월 5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2층에서 

전시되는 ‘숲 속에서 온 편지 구상나무 이야기’ 특별전시 포스터


